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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국립과학관에 대한 
이미지 분석과 경영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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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들이 지각하는 과학관에 대한 인식의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과학관 경영전략을 제시하
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질적연구방법과 양적연구방법을
융합하여 이미지 분석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먼저 면담(Interviewing)을 통한 질적연구방법을 통
해 면접 대상자들(대학생, 대학원생 및 일반인)로부터 과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미지를 도출한 후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국립과학관과 관련하여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중 블로그 포스팅 12,920건의 제목에서 추출한 
63,987개의 단어에 대한 LDA기반 토픽 모델링(Latent Dirichlet Allocation Topic modeling)을 통한 양적연구방법
을 융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응답자 특성에 따라 과학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과학관에 대한 포털사이트 검색결과는 20개의 토픽으로 도출되었고 7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에
는 이에 대한 논의와 과학관 경영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cience consumers' perceptions of the National 
Science Museum and suggest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 museum.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and the analyses were conducted to achieve the research goals.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the data were conducted through a new approach to image analysis that combine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First, the image of the concept of science was derived from science consumers 
(adults,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group-interviewing),
and then text analysis was conducted. Second, quant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based topical modeling of 63,987 words extracted from 12,920 titles of blog postings
from one of the most heavily-trafficked portal sites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perception of science diff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Further, topic-modeling
extracted 20 topics from the blog posting titles and the topics were condensed into seven factors. 
Detailed discussions and managerial implications are provided in the conclusio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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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과 교양이라는 단어는 얼핏 보면 상반된 뜻을 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1]. 그렇다면 
과학과 교양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가? 국립국어원 표
준어대사전에서는 ‘교양’을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
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으
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은 “보편적인 진리나 법
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넓은 뜻으로는 학(學)을 말하고, 협의로는 자연 과
학을 뜻한다는 설명을 보충하고 있다.

과학과 교양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두 개념에 대해 서
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현
실세계에서는 과학의 발전을 통해 인간의 삶과 문화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학과 교양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
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
지 과학과 교양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
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학교육과정이다[2]. 대부분의 대학
에서는 교양과목을 따로 설정하여 졸업을 위해 해당 교
과목에 대한 이수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학과 관
련한 과목들은 전공자들이나 전공지식 습득을 위해 해당 
교과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학생들
이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에 등장한 ‘공
돌이’, ‘문돌이’ 라는 문화는  과학전공자와 비전공자 간
에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간극의 넓이를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3-4].

그런데 과학과 얼마나 가까운 공부를 했는지를 떠나서 
‘공돌이’와 ‘문돌이’는 모두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인공지
능 시스템을 통해 에어컨이나 세탁기를 켜고 끄는 등 과
학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과학은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되어 있으며, 과학을 벗어나서는 삶을 영
위해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과학을 전문
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학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학에 대해서 멀고도 어렵
게 느끼는가?

실제로 사람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영화나 뮤지
컬 또는 미술 전시회를 관람하지만 굳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과학관과 같은 과학전시관을 찾으려하지 않는
다. 유명 음악인이나 아이돌이 출현하는 공연은 매진되지
만 과학전시관은 주말오후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여유
로운 편이다.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과학은 인간의 삶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람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 비단 과학자뿐만 아니라 
집합적 인간에게 과학이 필수적인 만큼 과학에 대한 대
중의 관여도가 높아진다면 사회 전체의 과학에 대한 관
심은 물론 과학이 제공하는 산출물 역시 질적 그리고 양
적 성장을 통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만들어낼 것은 자
명한 사실이다.

과학이 과학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전시 내용물이나 교육학적 관점에서 과학관
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지만[5-6] 실
무적인 관점에서 과학관의 경영 전략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다[7-8].

본 연구에서는 특정 과학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업계
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시민들을 과학소비자로 정의하고, 
과학소비자들이 과학에 대해 가지는 관심의 수준을 규명
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과학관 경영전략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설정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문제
에 대한 해결과정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
째,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무엇인가?: 과학 소비자들
이 과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인식을 확인하여 과학
이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과학관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과
학과 대중의 접점인 과학관에 대해 과학소비자들이 어떠
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과학이라는 가
치가 생산자나 제공자가 아닌 수용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포지셔닝을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 하고자 한다. 셋째, 과
학의 유통경로에서 가치를 제공하는 과학관이 수행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앞서 제시된 연구문제들에 대한 분
석을 바탕으로 과학관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보
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소비를 통해 과학적 앎이
나 지식 획득의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과학소비자들이 과학과 과학관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이미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토



SNS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국립과학관에 대한 이미지 분석과 경영전략 제안

83

대로 향후 과학관이 추구해야 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질
적연구와 양적연구를 함께 활용하는 융합적인 연구방법
(mixed method)을 통해 자료수집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들로부터 특정 대상에 대한 잠재적이고 추
상적인 개념과 정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설문, 
FGI, 심층면접 등과 같은 자료수집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9-10]. 본 연구에서도 이 같은 질적연구방법을 통
해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면접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22명, 일반인 23명 
등 총 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성별의 비율은 남성
이 47%, 여성이 53%이고 평균연령은 31.9세로 확인되
었다. 그리고 면접대상자의 전공(과학 vs. 비과학)에 따라 
과학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교 전공에 따라 집단을 두 개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다.

면접 참가자들에게 과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과학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답변을 전자문서형태로 변환하여 R
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여 과학에 대한 이미지
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인
터넷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정보의 전달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 구전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이루어지는 빈도가 높아지
는 만큼 설문조사와 같은 기존의 자료수집방법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등 여러 가지 문
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11].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잠재 디리클레 할
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에 기반 한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픽 모델
링은 텍스트 마이닝의 한 방법으로 구조화된 텍스트 자
료는 물론 비구조화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하여 수집된 자료로부터 특정 토픽들을 추출해내는 기법
이다[12-16].

최근에는 대중들의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 형성에 구
전(word-of-mouth)을 의미하는 후기나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게시글과 같은 SNS가 큰 영향력을 미치
며, 개인 간의 소통 역시 SNS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
고 있다[17-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DA 토픽 모델
링을 통해 SNS 게시물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여 
과학 소비자들이 과학관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이미지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검색포털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네이

버(Naver)를 선정(Internet Trend 자료기반)하여, ‘국립
과학관’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블로그 검색을 실행하
는 경우 나타나는 블로그 포스팅의 제목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R을 기반으로 하는 웹 크롤러
(web crawler)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체 제
작하여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9월 28일 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게시된 12,920건에 대해 이루어졌다.

4. 연구결과

4.1 과학에 대한 인식 확인 및 집단특성에 따른 분석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과학소비자가 과학에 대해 형

성하고 있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면접참가자들로부
터 수집한 자료에 대한 텍스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 Fig. 1을 통해 제시된 것과 같이 ‘발전’, ‘우리’, 인간’, 
‘필요’, ‘초등학교’, ‘관심’, ‘공부’, ‘이후’, ‘법칙’, ‘기술’ 의 
단어들이 상위 빈도를 차지하였다. 이는 과학에 대해 면
접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키
워드로 과학이라는 개념에 대해 함께 연상되는 내용들을 
의미한다.

Fig. 1. Key words appearance frequency of National
Science Museum

본 연구에서는 대중이 과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
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면접참가자들의 특성
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참가자들의 전공을 과학계열
(자연과학 등)과 비과학계열(인문사회, 경영 등)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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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면접참가자들
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의 전공 특성에 따라 과학에 대
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Fig. 2. Participants’ perceptions of Science 
(Non-science graduates)

먼저, 인문사회 및 경영 등 비과학계열 전공자들은 
Fig.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관심’, ‘(학창시절)이후’, ‘공
부’, ‘실험’, ‘과목’, ‘공식’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그 뒤로 
‘흥미’,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인간’, ‘법칙’, ‘교과목’, 
‘고등학교’, ‘경제’,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Fig. 3. Participants’ perceptions of Science 
(Science graduates)

한편, 과학계열 전공자들은 Fig. 3에 제시된 바와 같
이 ‘발전’이라는 단어가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고, 
‘우리’, ‘인간’, ‘필요’, ‘가능’, ‘현상’, ‘설명’, 기술‘ 등의 단
어들이 높은 빈도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한 단어
들 중 공동으로 사용된 단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 4에서와 같이 집단 간에는 단어출현에 있어 빈도차
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4. Comparison of participants’ perceptions of 
science (Science graduates vs. Non-science
graduates) 

과학계열 집단에서는 ‘발전’, ‘인간’, ‘필요’, ‘기술’, ‘현
상’ 등의 단어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과
학계열 집단에서는 ‘공부’, ‘실험’, ‘경제’ 등의 단어 빈도
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과학이라는 개념에 대해 상대적으로 친숙한 과학계열 전
공자들의 경우 과학을 기술의 발전이나 인간의 삶에 필
요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는 반면, 비과학계열 전공자들
은 과학을 실험이나 공부와 관련하여 인지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을 위해 네이버 블로그 검색을 
통해 수집된 12,920건의 포스팅 제목에서 추출한 
63,987개 단어에 대한 토픽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Fig. 
5와 같이 20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추출된 각 토픽들
에 대해서는 토픽 내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높은 단어들
을 중심으로 Table. 1과 같이 명명을 하고 대분류를 통해 
토픽들을 축약하여 7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상
위요인들은 ‘자녀체험’, ‘학습’, ‘여행’, ‘이벤트’, ‘축제’, ‘랜
드마크’, ‘명절’이고 각 요인들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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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과학관에 대한 이미지 도출 및 분석

Fig. 5. Words distributions of Topics on SNS posting(National science museum)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1호, 2020

86

Classification Topic
No. Naming Key words

Children
experiences

2 Kids experience
kids/experience/summer 

vacation
/special

3 Kids activities Daejeon/science
/kid/kids

6 Babies experience Gwacheon/picnic
/weekends/babies

11 Babies activities Daegu/science

Table 1. Topics extraction and clustering 

/experience/babies

12 Children activities Busan/Daegu
/children/weather

Learning

1 Elementary studies
experience/

elementary/learning
/recommendation

2 Preschool studies friends/preschool
/autumn

9 Competitive 
exhibition

national/contest/student
/competitive exhibition

19 Youth learning
experience/education/m

athematics
/camping

Travel
13 Busan travel Busan/Gijang

/travel/kids

14 Daejeon travel Daejeon/travel
/Tokyo/Osaka

Event

10 Lunar eclipse lunar/eclipse/super
/observation

18 Pyeongchang 
Olympics

story/Pyeongchang
/Winter Olympics

/technology

Festival

15 Local event Gwangju/special
/event/ocean

16 Local festival Gwacheon/festival
/Daejeon/SF

17 Local concert science/concert/day
/performance

Landmark

4 Geography
Daegu/technopolis/Dal-s

eong
/restaurant

5 Real estate
Busan/Gwacheon

/Hansin the view/parcel 
out

8 Etc. Gwacheon/Seoul/
/townhouse/building

Holiday 20 Holiday activities
Chuseok/long 

weekend/culture
/no charge

첫째, ‘자녀체험’요인의 경우 ‘어린이 체험’, ‘어린이 활
동’, ‘ 자녀 활동’, ‘자녀 체험’, ‘어린이 활동’의 5개 토픽으
로 구성되었는데, Table.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각 토픽
에 속하는 주요 단어들은 ‘어린이’, ‘체험’, ‘아이’, ‘주말’, 
‘나들이’ 등으로 해당 토픽들은 자녀의 체험 활동과 관련
된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
습’요인은 ‘초등 학습’, ‘유치원 학습’, ‘경진대회’, ‘청소년 
학습’의 4개 토픽으로 이루어져있고, 토픽내 주요 단어들
은 ‘초등’, ‘학습’, ‘추천’, ‘유치원’, ‘가을’, ‘공모전’, ‘학생’, 
‘경진대회’로 유치원 내지 초등 수준에서의 학습과 관련
한 내용들을 의미한다.

셋째, ‘여행’요인에는 ‘부산 여행’과 ‘대전 여행’의 토픽
들이 포함되었는데, 주요 단어들이 ‘부산’, ‘기장’, ‘여행’, 
‘대전’ 등으로 언급된 지명을 가진 도시의 여행과정에 과
학관을 방문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이벤트’요
인은 ‘개기월식’, ‘평창올림픽’의 토픽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토픽들에 포함된 주요 단어들은 ‘개기’, ‘월식’, ‘슈
퍼’, ‘관측’, ‘평창’, ‘동계올림픽’ 등으로 과학관에서 주관
하는 행사 및 관련 전시에 관한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축제’요인은 ‘지역행사’, ‘지역축제’, ‘지역공연’
의 토픽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전’, ‘광주’, ‘과천’ 등의 지
역을 의미하는 단어와 ‘해양’, ‘SF’, ‘특별’ 등 해당 지역의 
특화된 축제와 관련된 단어들이 토픽에 포함되었다. 여섯
째, ‘랜드마크’요인은 ‘지리’, ‘부동산’, ‘기타’의 요인으로 
형성되었고 해당 요인의 토픽에 할당된 ‘맛집’이나 아파
트명 등이라는 점에서 과학관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설
명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명절’요인은 ‘명절활동’ 단일토픽으로 할당된 
단어들이 ‘추석’, ‘연휴’, ‘문화’, ‘무료’ 등으로 추석과 같은 
명절연휴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간 동안 블로그에는 국립과학관과 
관련하여 총 7개의 주제에 대한 포스팅이 이루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대중이 과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을 확인하고 과학관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이미지를 분
석하여 효과적인 과학관 경영전략을 도출하고자 세 개의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
다.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분석과는 달리 토픽 모델링을 기반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토픽 모델링의 경우 대량의 텍스트 
자료들을 바탕으로 확률에 근거 하여 토픽을 추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특정 대상에 대한 주제들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작아 
도출되는 주제의 객관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SNS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국립과학관에 대한 이미지 분석과 경영전략 제안

87

따라서 향후 관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방법론적 범위
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문제 1의 분석과정에서 면접참가자들이 과
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견에 대한 텍스트 분
석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 전공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과학이라는 개념에 대해 상대적으로 친숙한 과
학계열 전공자들은 과학을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필
요한 것이며, 하나의 학문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비과학계열 전공자들은 교과과정에서 필수
적으로 수학해야 하는 공부 또는 교과목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집단 간의 응답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
한 결과 공동으로 출현한 단어들 중 비과학계열 집단에
서는 ‘경제’, ‘공부’, ‘실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
지하였고 과학계열 집단에서는 ‘기술’, ‘현상’, ‘필요’, ‘인
간’, ‘발전’ 등의 단어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차
이를 재확인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과학 소비자로 정의한 일
반 대중들의 전공 즉, 과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익
숙함의 정도에 따라 상이한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립과학관과 같은 과학의 
유통 주체에서는 목표소비자에 대한 차별화된 경영전략
을 수립하여 방문객 증가와 같은 경영목표의 달성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연구문제 2를 통해 일반 대중의 과학관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나타난 국립과학
관 관련 볼로그 포스팅 제목에 대한 LDA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여 20개의 토픽을 추출하고 7개의 군집으로 집단
을 분류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전체 토픽 중 25%가 
어린이와 자녀의 야외활동이나 체험에 관한 포스팅이었
고, 20%는 경진대회와 수학 교육프로그램 등 유아 및 초
등학생의 학습에 관한 포스팅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여
행, 축제, 이벤트로 분류된 군집에서도 포스팅의 주제는 
‘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추출된 토픽의 대부분
이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중
의 인식에서 과학관은 성인보다는 어린이나 학생을 위한 
체험 또는 교육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 또한,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과학관 방문을 포함
한 소비활동에는 어린 자녀의 체험이 주요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정규교육과정에서 
제공되지 않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전시계획을 수립한다
면 방문객의 확보와 방문객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학소비자의 
생애주기단계별로 적합한 내용을 전시하거나 유통한다면 
과학관의 이미지가 어린이나 학생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
라 성인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행’과 관련된 토픽의 경우에는 과학관의 소비
자층을 인접지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물리적 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해양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전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과학관이 위치한 지역을 여행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지
역 특화성을 높이는 전략 역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문제 1과 2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과
학관이 수행해야 될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학관은 과학과 과학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경로로써 
과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중의 선입관을 제거하여 과
학이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며 인간의 생활과 직접
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리는 과학의 리포지셔닝 
작업을 수행한다면 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과학관은 주로 어린 자
녀의 체험 공간 또는 어린이들의 체험학습과 관련한 이
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과학관이 다양한 잠재적 가
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표적집단으로 하여 사
회적 교육주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고객층을 
세분화하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의 생애주기에 적합
한 과학지식과 경험을 제공한다면 사회구성원 전체의 과
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과학관 운영 및 
경영 활성화를 촉진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국내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과

학관의 경영과 관련된 연구주제에 대해 융합적 접근을 
시도하여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해 대학
생, 대학원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전공계열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과학
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 수준을 높
이기 위해서는 과학관 방문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관 방문객들의 연령이나 방문목
적 등과 같은 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다면 보다 효과성 높은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 할 것이다.

둘째,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국내 점
유율이 가장 높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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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별로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의 성향도 차이가 
발생가능하다[예, 19-20]. 이를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
는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포털사이트간의 비교분석을 
실시한다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되지 않은 또 다른 결과
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융합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과학관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하
였으며, 과학계열과 비과학계열 집단 간의 과학에 대한 
이미지 차이의 존재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는 과학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와 과학관 방
문 및 비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양적연구를 통해 검증
한다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의 일반화 수준을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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